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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의원선거법위반,대통령선거법위반

[대법원, 1970.6.10, 70도946]
 
【판시사항】

정당통합대회에 참석한 대의원, 당원, 내빈 등에게 상례에 따라 주식들을 제공한 행위가 정당의

활동범위를 벗어난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본 사례.

 
 
【판결요지】

정당통합대회에 참석한 대의원, 당원, 내빈 등에게 상례에 따라 주식들을 제공한 행위가 정당의

활동범위를 벗어난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본 사례.

 
 
【참조조문】

국회의원선거법 제68조, 대통령선거법 제58조

 
 
【전문】

【피 고 인】 

【상 고 인】 검사

【원심판결】 제1심 대구지방, 제2심    대구고등 1970. 4. 2. 선고 69노354 판결

【주문】

】 상고를 기각한다.

【이유】

】 검사 설동훈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.

 원판결 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원판결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열거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신민

당은 매년 정례적으로 지구당 대의원 정기총회를 열고 이 사건 당시는 야당통합으로 인하여

신민당 중앙당의 영달금원 및 위원장인 피고인의 보조금으로 그 준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위

통합대회를 열게 되었으며 이 같은 대회를 열 때에는 상례로 참석하는 대의원, 당원 및 일반

내빈에 대하여 연설을 하고 주식과 기념품을 제공하는데 위 대회시에는 예정한 이상의 일반

청중이 참석하여 위 준비위원회에서 예정하여 준비한 범위내에서 다시 긴급조정하여 그 결정

에 따라 연설하고 주식들을 제공하게 되었던 것으로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헌법 및 정당법

에 보장된 정당활동이라고 할 것이고 헌법 및 정당법이 보장하는 정당활동 범위를 벗어난 운

동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시하였는바, 기록을 자세히 조사하여 보아도 위 통합대회에서의 피

고인의 언행을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헌법 및 정당법이 보장한 정당의 활동범위를 벗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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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 선거운동이었다고 인정할만한 사유는 발견되지 않는 바이니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하에 원

판결을 비위하는 것이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.

 따라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 형사소송법 제390조, 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

이 판결한다.

 대법원판사 손동욱(재판장) 나항윤 김영세 한봉세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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